
미국, 경질유 수출 주장 “등등”
경질유 생산 급증으로 공급과잉 …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수입

미국에서 ExxonMobil, ConocoPhillips 등 석유 메이저와 정치권이 40년간 금지해온 원유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석유·가스 단체인 미국석유학회까지 가세해 원유 수출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외국 정유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질유 생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유 생산량이 증가해도 소비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하루 750만배럴을

수입해 중국을 잇는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유기업들이 베네주엘라와 중동으로부터 중질유 수입을 늘리려는 한편으로 생산이 급증한 경

질유를 처리하기 어렵게 되면서 경질유 공급과잉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미국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대 초반으로 국제유가에 비해 배럴당 10달러 정도 낮게 형성돼 있다.

외국에서는 많은 정유기업들은 유황성분이 적고 휘발유와 디젤유로 정제하기가 용이한 경질유를 선호해 미

국의 석유 관련기업들은 경질유를 수출하고 중질유를 국제가격 가격으로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니얼 예르긴 IHS 부회장은 “미국 에너지정책은 1970년대 경험에 따라 규정돼 왔으나 지금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북미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유 수출 허용이 생산을 촉진시켜 에너지 안보를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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